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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도입이해법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대비 4% 감
축하는방향으로목표를설정했다.
말이 4% 감축하는것이지배출전망치대비로는 30% 줄이는
것으로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축안이어서 산업계
가상당히당혹스런반응을보이고있다.
산업계는 친산업적, 친기업적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정도로MB에대한기대가높은편이어서뒤통수를얻어
맞은기분이라는불만의목소리까지들려오고있다.
한국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고,
UN도 개도국에 대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5-
30%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강력
한대책이라는것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한국의온실가스배출량이 2005년기준세계 9위이고 1850-2000년누적배출량도세계
23위로 배출량 상위권에 올라 있는 책임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 25%는 줄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억8870만톤의이산화탄소를배출해 2년연속세계 9위를차지했고OECD 국가중에서
도총배출량기준 6위에랭크됐다. 1위는중국, 2위는미국이고러시아, 인디아, 일본순이다.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도연간 10.1톤으로 23위를기록해 2006년보다 2계단상승했다.
따라서 2005년 대비 4% 감축안은 1995년 대비로는 100% 정도늘어나는것으로일본에비해 13-14%, 영
국에 비해서도 2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배출감축을 말하기조차 창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에서도 1인당배출량이이미영국을추월한상태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2005년 대비 13-30% 감축 계획을 발표한 상태로 일본 30%, 미국 20%, 영국 22%이며,
유럽연합(EU)은 13% 감축을추진하고있다.
최근에는세계최대의온실가스배출국중하나인중국과인디아가배출량감축에전향적으로나서미국을압박
하고 있고, EU는 미국을 압박하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20% 감축할 수도 있
다고선언했고다른선진국들이따라오면목표를 30%까지높이겠다고목청을높인바있다.
정부는 2009년 12월개최되는코펜하겐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이전에자발적감축안을발표함으로써국제
적호응을이끌어냄은물론개도국지위를유지하겠다는전략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가 G20 회의개최국이고온실가스배출량도이미영국을넘어선마당에개도국지위를유지할
수있을지확실치않아무리하고있다는비난이제기되고있다. 
미국, 유럽은물론중국, 인디아조차도한국을개도국으로인정하지않고있고, 경제규모또한 10위안팎이어서
언제까지나책임을회피할수만은없기때문이다.
문제는 2005년대비 4% 감축하는것도쉽지않아어떠한방법으로목표를달성할것인가하는점이다.
당장은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자율적인 감축방안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온실가스 배출에서 산업계에
못지않게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민간·상업부문의감축도해결하기어려운난제이다.
따라서 자율적인감축을유도하면서감축하지않으면상당한불이익을감수하도록강제할수있는탄소세를도
입하는것이바람직스럽다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탄소세는에너지원에원천부과하기때문에코스트가높아지는단점은있으나효과는매우크다.
<화학저널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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